
제목:요술램프가 실제로 있었으면 하는 영화 알라딘

나는 영화 알라딘을 보고 자파,알라딘,자스민 중 자파 라는 인물을 골랐다.

‘자파’라는 인물의 성격은 자신이 술탄이 되고싶고,욕망이많은 인물이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옜날 사막속 신비의 아그라마 에서 좀도독 인 알라딘이 마술

사 자파의 의뢰 로 마법램프를 알라딘이 얻게된다.얻은 후 지니를 만난다.그뒤 자

스민에게 마음을 얻으러 갔는데 자파와 알라딘이 요술램프를 얻기위해 싸우는 내용

이다.

자파가 술탄이 된후 자스민과 결혼을 할려고 할때 알라딘이 나타나 요술램프를

얻을려고 하는 장면이 인상깊었다 .나도 이 장면과 비슷한 나의 경험이 있다.

내가 나보다 1살 어린사촌 동생집에가서 잠을 잘려고 할떄 이불과 베게를 가지고

싸웠었던 기억이다. 그 기역은 크고 두꺼운데 시원한 재질로 되어있는 이불을 가지

고 싸웠던 것이다. 베게는 소시지 베게를 가지고 이건 누나가 가지고 잘꺼임 이라

고 하니깐 사촌동생이 이건 내 소시지 베게인데 왜 누나가 배고잠?이라고 하면 내

가 손님인데?라고하면서 서로를 잡아먹을 기세로 싸우니깐 결국엔 나와 사촌동생

사이에 소시지베게를 두고 이불은 같이 덮고 잤었던 기억이 있다. 이 기억은 한

1~2년 전에 있었던 기 억이다.요즘에는 같이 TV볼때 서로 볼게 달라서 그거 가지

고 싸우고,아이스크림 가지고 싸우고,밖에 나가고싶은데 안나가고 싶은 거 가지고

그냥 애기만 하면싸운다.그래도 싸우면 내가 거의 이긴다.가끔씩 사촌들 다만나면

싸움이 여자대 남자로 싸우지만 사촌동생 이랑 둘이있으면 나름 싸우는게 익숙해

진다.그래도 어렸을때부터 다른 사촌 들 보다는 나랑 싸우는 사촌 이랑 만나서 둘

이 더 친하다.그치만 요즘 사촌동생이 여친이 생겨서 나랑 잘 안논다. 그래서 여친

이랑 톡하는거 사진찍어서 내가 협박 하고 다닌다.그래도 사촌동생이랑 내가 아직

어렸을때가 그립다.나는 내 사촌동생 현우가 귀엽다.내가 중학생 되면 넌 아직 잼

민이 라고 놀릴 걸 벌써 생각하고 있다.나한테는 내 사촌동생들 과 사촌친구 중 현

우가 특별하게 더 사랑스럽고 더 좋다.

나는 알라딘 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전체적인 소감은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다 원작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랑 닮아서 재밌었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OST들이 너

무 좋은 가사들이 많아서 좋았다.나는 영화 가 나온지 얼마 안됬을때 보고 오랜만

에 보니깐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무 재 밌 었 다.나중에 또 볼것이다. 그리고 OST가 너무 좋아서 요즘 다시 듣고

있다.


